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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신도다이교(神道大教)는 전전은 신도(본국)로 칭해졌다. 신도본국의 전신이 
신도사무국이지만, 신도사무국과 신도본국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연속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기능적인 차이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신도사무국시대부터 신도본국시대, 그리고 신도다이교에 걸친 조직적 
전개, 교의적 정비 등등의 양상에, 신도가 교단조직이 되고, 신도교파로서의 형태를 취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에 있어서 신도가 명확한 교단조직을 취할 경우, 크게 고배형의 조직과 수목형의 
조직이 관찰되지만, 고배형의 전형인 신도다이교는, 조직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작은 
신도계의 단체 ・ 교회 등을 통합해 가는 기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양상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 교파의 설립과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배부분이 확실한 구조로 삼을려고 하는 의지가 계승되고 있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신도다이교의 조직전개는 근대의 신도 교단화 과정에서 생긴 신도의 정통성문제를 
논할 때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들어가는 말 
근대에 형성된 신도계교단(神道系教団)에 대해서 교파신도(教派神道)와 신도계신종교 

(神道系新宗教)의 두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면, 각각의 조직면에서의 특징은 고배형(高坏型) 및 
수목형(樹木型)으로 명명할 수 있다(1). 고배형의 교단에 있어서는 동일의 교단 속에 포습된 
개개의 지부교회(支部教会), 포교소(布教所)의 성격이 반드시 균질(均質)한 것은 아니다． 즉 
가르침이나 의례 혹은 활동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조직형태를 가진 교파신도가 형성된 큰 요인으로는 명치기(明治期)의 종교행정의 

방침을 들 수 있다. 근대에 형성되는 신도계의 많은 종교운동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에 
공인된 단체가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래는 다른 조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단기간에 대동단결, 혹은 어떤 공인교단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형태로 
조직의 유지를 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고배형의 조직인 교파신도이다. 그러면 고배형 조직의 경우, 다른 조직을 

통합해가는 그 기본적인 설계는 어떤 것이였는가? 고배형이라 해도 신토슈세이파 (神道修成派)나 
신리교(神理教)의 경우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해도 중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수목형의 요소가 몇가지 있었다. 또 이즈모다이샤교(出雲大社教)와 같이 이즈모다이샤 (出雲大社) 
신앙 혹은 이즈모오시(出雲御師)라는 존재가 이미 근세에 이른바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었던 것도 
있다. 
이것에 반해, 신토타이교(神道大教)나 신토다이세이교(神道大成教)는 중핵이 되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배(高坏)의 이른바 지탱부분이 형성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형성 방법은, 넓게 말하면 신도의 교단화에 어떠한 시점을 제공한 것일까? 
신토다이세이교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세하게 검토된 것이 있기 때문에(2),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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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타이교의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고배형의 조직이라는 형태가 품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싶다. 
문화청(文化庁) 편집의 『종교연감(宗教年鑑)』에서는 신도계가 「신사신도계 (神社 神道系)」 

「교파신도계 (教派神道系)」「신교파계 (新教派系)」의 세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교파신도계의 첫번째에 신토타이교가 게재되어 있다. 신토타이교라는 명칭은 1940년  (昭和 15년) 
3월 28일부터 사용되고 있고, 그것 이전에는 신도(통칭 신도본국 (神道本局)) 였다.  
『종교연감』에서 신토타이교를 교파신도계중에서 첫번째에 두고 있는 것은, 종교행정상에서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교파신도연구에 있어서는 이 
신토타이교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근본적인 것은 도대체 신토타이교는 교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며, 좀 더 세세한 질문으로는 언제 교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종교행정상에서는 신도계를 3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의 것이고, 실제 

법적인 취급에는 차이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구분이다. 또 신도계 
외에 불교계, 기독교계, 여러종교라는 큰 구분이 있는데, 여러종교 속에도 신도계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일찍이 신도 13 파의 하나였던 텐리교 (天理教)는 여기서 속해 있다. 텐리교는 
전후 교파신도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1970 년에는 교파신도연합회로부터 탈회했다. 
따라서, 이 구분은 일단 역사적인 전개에 준하고는 있지만, 전후의 교단 측의 정통성도 

참작하고 있고, 그 의미에서는 근대의 종교전개를 상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나 
곤란을 부를 수 있는 구분이다. 
즉, 신토타이교가 교파신도의 첫번째에 게재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간 결과, 근대의 신도계교단 

전개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부딪쳤다. 신토타이교의 위치에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도(본국)의 형성과정이 
교파신도연구, 그리고 근대신도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１．신도사무국(神道事務局)의 구상 
 신도(본국)은 신도사무국의 설치가 계기가 되어 설립되었다.(신도가 정식 명칭이지만, 
일반용어로 쓰는 신도와 혼동되기 때문에, 통상 신도본국이라고 칭했다. 본고에서도 교파명이 
신도였던 시기는 신도본국 (神道本局)으로 표기한다.) 신도본국의 형성은 명치초기의 종교행정의 
시행착오의 산물이라는 일면을 가진다. 그 의미에서 신도사무국의 설치 과정을 간략하게 확인해 
두고 싶다. 
 죠도신종(浄土真宗)의 시마지 모쿠라이(島地黙雷)를 중심으로 하는 대교원(大教院)분리운동, 
신교(信教)자유운동의 고조 속에서, 신도가(神道家)들은 독자적인 조직만들기를 재촉받게 되었다. 
1875 년(明治 8 년) 4 월 교부성 (教部省) 통지에 의한 신불합동(神仏合同)포교금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신도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신도에는 불교종파에 해당되는 조직체는 없었기 때문에, 
신도가의 일부는 신도사무국을 설립하고, 신도의 독자적인 포교태세를 세울려고 했다. 이로 인해, 
대교원은 신도측의 독자적인 포교기관이 되고 명칭도 신도대교원으로 개칭했다.   
 이 사정에 대해서는, 신도본국의 5 대 관장인 간자키 잇사쿠(神崎一作)가 『신도 60 년사요 
(神道六十年史要)』속에서 밝히고 있다(3). 그것에 의하면, 이 통지서(達書)가 공포된 지난달 
3 월 27 일에, 산죠니시 스에토모(三條西季知), 이나바 마사쿠니(稲葉正邦), 타나카 요리츠네 
(田中頼庸), 오토리 셋소(鴻雪爪)、히라야마 세이사이 (平山省斎)의 5 명이 서명하고, 신도사무국을 
설립하고 싶다고 교무성에 원서 (願書)를 냈다. 교무성은 다음날 이것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토코요 나가타네 (常世長胤)의 『신교조직이야기 (神教組織物語)』에 의하면, 사무국의 장소는 
동경부(東京府) 유락쵸(有楽町)에서 참의원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저택을 2 만 수천엔에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4 월 8 일에는, 산죠니시(三條西)와 이나바(稲葉) 두 사람이 
「신도사무국창건대의(神道事務局創建大意)」와 「신도사무국장정대요(神道事務局章程大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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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서 교무성에 제출하고, 이것도 허가를 받았다(4).

 1875 년(明治 8 년) 4 월 7 일의 날짜로 되어있는 「신도사무국창건대의」에서는, 그때까지의 
정부 주도의 국민교화에서 신도가주도 (神道家主導)의 신도포교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였는가를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신도사무국 창건전의 포교실정을 추측할 수 있는 기술과, 
신도사무국에 대한 기대가 보인다. 즉, 당초의 실정으로는 신도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또 각각 제멋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사분오열상태였다. 그리고 신사 간에 
서로 방해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포교에 열의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걸맞는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 등도 알 수 있다. 
한편, 기대로 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하므로, 이세(伊勢)의 황태신궁 (皇太神宮)을 

전국의 신사의 근본으로 삼고, 관국폐사 (官国幣社)부터 부현향촌사 (府県郷村社)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대적인 연락을 해서 포교의 결실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이 신도사무국에는, 신도계의 
주요한 인물이였던 사람들이 결집되었던 것이고, 신도계 (神道界)가 전체적으로 교단종교를 향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신도사무국장정 (神道事務局章呈)」의 내용에서도, 
그러한 의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사무국이 새로운 구상으로 사태에 임한 것은 
신도사무국장정의 제 1조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본국에 있어서 교과(教課)를 정하고, 교정(教正)를 비롯하여 그 이하의 각자가 강구(講究)하고, 

모두가 논의한 결과, 정설(定説)이 있는 사람 및 발명의 논(論)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록해서 
교전편집의 원고재료로 하고, 점차 백교(百教)를 망라하고 우리들의 길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특정의 교전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설(教説 )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체계화해 

가자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교의로 통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세가 
보인다.  
 
본국장의 방을 생도의 기숙사로 하고, 뜻이 있는 생도를 교육해서 시험치고 면장(免状)을 주고, 

신관 및 교도직으로 선발하며, 앞으로 전국 신사에 봉사하는 사람은, 교의에 통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선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뜻에 맡긴다. 직업이 
있어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기숙하여 공부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 제 4 조이하에는 교회강사(教会講社)에 대한 일이나 각지에서의 교화(教化)의 순서도 나타나 

있고, 전국적인 조직의 정비가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는, 교단형인 
신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신도사무국은 1875 년부터 34 년에 걸쳐 각지에 분국(分局 )을 설치하고 조직을 정비해갔다. 
분국의 대부분은 대교원시대에 중교원(中教院)이였던 것이다. 분국의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도 60년사요(神道六十年史要)』에 게재되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둔다. 
 

설립연월일 구(旧)명칭 개칭 
1873년(明治 6년)1월 도쿄중교원(東京中教院) 도쿄분국 
1873년 오미야소교원(大宮小教院) 사이타마(埼玉)동부분국 
1873년 4 카토리중교원(香取中教院) 카토리분국 
1873년 우사중교원(宇佐中教院) 오이타(大分)분국 
1873년 이바라기중교원(茨城中教院) 이바라기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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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나고야중교원(名古屋中教院) 아이치(愛知)분국 
1873년 오사카중교원(大阪中教院) 오사카분국 
1875년 4월 24일 기후현(岐阜県)신도사무분국 기후분국 
1875년 3월 28일 오츠(大津)신도사무분국 시가(滋賀)분국 
1875년 3월 28일 미에현(三重県)신도사무분국 미에분국 
1875년 3월 28일 카즈사코쿠(上総国)신도사무분국 카즈사(上総)분국 
1875년 3월 니이가타(新潟)신도사무분국 야히코(弥彦)분국 
1875년 6월 토사코쿠(土佐国)신도사무분국 코치(高知)분국 
1875년 5월 30일 마츠모토(松本)신도사무분국 마츠모토분국 
1875년 7월 12일 우젠코쿠(羽前国)신도사무분국 야마가타(山形)분국 
1875년 아시가라현(足柄県)신도사무분국 오야마(大山)분국 
1875년 사카이(堺)신도사무분국 이즈미(和泉)분국 
1875년 우네비(畝火)신도사무분국 우네비분국 
1875년 이시카와현(石川県)신도사무분국 이시카와분국 
1875년 오카야마(岡山)신도사무분국 오카야마분국 
1875년 미야자키(宮崎)신도사무분국 미야자키분국 
1875년 가고시마현(鹿児島県)신도사무분국 가고시마분국 
1875년 히로시마현(広島県)신도사무분국 히로시마분국 
1875년 아와코쿠(安房国)신도사무분국 아와(安房)분국 
1875년 코후(甲府)신도사무분국 야마나시(山梨)분국 
1875년 호키코쿠(伯耆国)신도사무분국 호키(伯耆)분국 
1875년 이와시로코쿠(岩代国)신도사무분국 후쿠시마(福島)분국 
1875년 후쿠오카현(福岡県)신도사무분국 후쿠오카분국 
1875년 후츄(府中)신도사무분국 하치오지(八王子)분국 
1875년 이나바코쿠(因幡国)신도사무분국 톳토리(鳥取)분국 

 
 또, 분국과는 별도로 신도사무국의 직할(直轄)교회, 강사(講社)도 설치되었다. 그것은 이전에 각 
신사부속의 강사였던 것, 근세의 산악신앙(山岳信仰)의 강(講)조직, 혹은 대교원시대에 
소교원(小教院)이였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도 60 년사요 (神道六十年史要)』에 주요한 
것이 게재되어있기 때문에 이하에 소개해 둔다. 
   
신도사무국 직할교회와 강사(講社) 

설립연월일 구교회명 현교회명 
1872년 야츠이시(八石)교회 야츠이시교회 
1872년 11월 24일 오미와(大神)신사소교원 오미와교회 
1874년 3월 코토히라숭경강사(金比羅崇敬講社) 코토히라숭경강사 
1874년 8월 21일 바후메이린강사(蕉風明倫講社) 대일본텐쇼교회(大日本天照教会) 
1874년 키소온타케강사(木曽御嶽講社) 키소온타케본교회(木曽御嶽本教会) 
1875년 3월 마루야마강사(丸山講社) 마루야마교회 
1875년 기리시마(霧島)교회 기리시마교회 

 4



1876년 12월 후지북구강사(富士北口講社) 후지(富士)교회 
 산잔경애강사(三山敬愛講社) 산잔경애교회 
 스사강(須佐講) 야쿠모(八雲)교회 
 하루나신사강사(榛名神社講社) 하루나교회 
 코마하타케강사(駒ヶ嶽講社) 코마가타케교회 

 
2. 신도사무국의 활동 
 이러한 분국(分局)이 어떠한 제안 내용에 의해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사지취조유찬(社寺取調類纂)」에 남아있다. 사지취조유찬은 교무성시대의 
행정자료로서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 지방의 행정관이나 각지에서 직접 종교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의견서(伺い書)나 그것에 대한 교부성측의 지령, 통지가 주요한 내용이다. 
신도사무국관계 외, 대교원(大教院), 중소교원(中小教院), 강사(講社)관계 등의 자료도 있다. 
 사지취조유찬에 수록되어 있는 신도사무분국 설립의 원서(願 い )를 연월순으로 두세개 
소개한다(5). 1875년 5월에는 아이카와현(相川県=현재의 니이가타현(新潟県)）의 사도무라(佐渡村) 
신관총대(神官総代) 오노 타케시(小野武)로부터, 현(県)의 참사(参事)앞으로 다음과 같은 원서(願
い)를 제출했다. 
  
서류를 가지고 원서제출하옵나이다. 
이번 신도각종(神道各宗)의 합병에 의한 교원(教院) 중지건에 대해서는, 신도사무분국과 지국이 

양쪽 다 설치의 희망을 신고하라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관장으로부터도 각각 지령이 있었지만, 
제 7 조에 준거해서 서둘러서 착수해야 합니다만, 코쿠헤이사(国幣社)의 건에 있어서, 미나미스미 
(南隅)의 한 촌락은 상당히 먼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동이 
충분히 논의해서 중교원의 건은 가장 편리한 지역에 한해 특히 사주(四柱)의 신을 진좌 
(鎮坐)함에 있어서는, 어쨋든 우인(右院)내에 신도사무국을 설치하고, 각종에도 상담을 한 결과, 
조금의 의의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분기하고, 포교를 넓히는데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국은 적당한 장소를 골라, 다음에 보고하겠사옵나니 이번 건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 
 

1875년 5월 25일에는 시마네현(島根県) 권대강의(権大講義)의 사쿠사 후미키요 (佐草文清) 외 
한명이 다음과 같은 원서(願い)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신도제종(神道諸宗)의 합병에 의한 교원의 설치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본현(本県) 제 6구의 

텐신가(天神街)에 있는 이전의 중교원을 신도사무분국으로서 국내(局内)에 중교원을 두고, 
종래대로 교무(教務)처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방청에서는 지장이 없다는 것은 별지와 같기 
때문에, 지급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해의 6월 4일에는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신도교도임원총대의 이노우에 유우분 (井上祐文) 
이 다음과 같은 신도사무분국 설치원서(願い)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배하(配下)에 신도사무분국을 설치하게 되었사오니, 각부현(各府県)에 분국을 설치하도록 

관장으로부터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중교원에는 신도만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교원을 신도사무분국으로 하고, 국내에 새로이 신도중교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방청에도 신고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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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 6 월 23 일에는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가 중교원을 분국으로 하고 싶다는 원서(願
い)를 교부성 앞으로 제출하고 있다. 

 
당현(当県)의 이전 중교원을 신도사무분국으로 개칭하고, 국내(局内)에 중교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달 20 일에 이것을 개칭하고, 오쿠니슈다이신 
(大国主大神)과 야오요로즈신(八百万神)를 모시고, 제식과 설교 등을 정체없이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것과 비슷한 몇가지 원서(願い書)가 있다. 또 사지취조유찬 (社寺取調類纂) 에는 

신도사무국교약과목 (神道事務局教約科目)이 있고, 어떠한 교육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 소개해둔다. 
  
신도사무국 교약과목(教約科目) 
 제 1조 
본국의 교과는 상하로 나뉘어 8급으로 하고, 14살까지 8년안에 졸업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단, 공부가 특히 빨리 진행되어 졸업하게 되는 사람은 이 규칙에 한하지 않는다. 
 제 2조 
매급은 1 년동안 습득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하등 4 급이고, 점점 진학해서 제 1 급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등 제 4급 

소독전기(素読前期) 동몽입학문(童蒙入学問) 신덕약술송(神徳略述頌) 효경(孝経) 중용(中庸) 
  신교강령(神教綱領) 계고요약(稽古要略) 산상백수(山常百首) 고지기(古事記) 논어(論語) 
동후기(同後期)  모시(毛詩) 상서(尚書) 예기(礼記) 주역(周易) 
독열(独閲) 사모연의(三条演義) 타마보코백수(玉鉾百首) 마음의 기둥(心の柱) 명교백수(明教百首) 
 타마보코이야기(玉鉾物語) 신덕론(神徳論) 선교조서선명해(宣教詔書宣命解) 설교논제 (説教論題) 
반드시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교직시보(教職試補＝교직실습생)으로 명할 수 있는가, 혹은 

몇급까지만 졸업하면 시보(실습생)가 되고, 전부 졸업하면 본직으로 선발되는가 하는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하등 제 3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황조사약(皇朝史略) 
   전기 
동  본과   보건대기(保建大記) 고어습유(古語拾遺) 
   후기 
동  겸과(兼科) 학기(学記) 
   전기 
동  동   소자(曽子) 효경(孝経) 
   후기 
독열(独閲) 직원초(職原抄) 공사근원(公事根源) 화한몽구류(和漢蒙求類) 타마다스키(玉襷) 
      의배어(志斐語) 타마노미하시라(霊の真柱) 
   하등 제 2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노리토시키(祝詞式) 
   전기 
동  본과   독기초사(続紀詔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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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동  겸과전(兼科前) 논어(論語) 
   후기 
어학(語学) 히모카가미(紐かが美)코토바노카요이지(詞の通路) 아유히쇼(おゆひ抄) 카사시쇼(かさし抄) 
독열(独閲) 신기의료(神祇志料) 정독일본외사(正読日本外史) 신기령(神祇令) 직원령(職員令) 
     십열사략(十八史略) 원명청사략(元明清史略) 
   하등 제 1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고금집(古今集) 고지기(古事記) 상권 
   전후기 령(令) 
동  겸과(兼科) 좌전(左伝) 
   후후기 
어학(語学) 코토바노타마오(詞の玉緒) 코토바노야로마타(詞の八衢) 분노시루헤(文の志るへ) 사키쿠사 
(さき草) 
      코토바노츠카네(詞のつかね緒) 소식문예(消息文例)  
      사기(史記) 한서(漢書) 고사징제기(古史徴題記) 
   상등 제 4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일본기신대권권(日本紀神代巻) 고지기중하(古事記中下) 
   전후기 
동  겸과(兼科) 모시(毛詩) 
   전후기 
시학(語学)  야마구치시오리(山口栞) 사격초(辞格抄) 고사본사경(古史本辞経) 
독열(独閲)  대일본사(大日本史) 통감(通鑑) 신율개정양령(新律改定両領) 
   상등 제 3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일본기신무이하(日本紀神武以下) 만엽집(万葉集)1부터 20까지 
   전후기 
동  겸과(兼科)  상서(尚書) 
    전후기 
독열(独閲)  대대기(大戴記) 대고전(大古伝) 삼예(三礼) 출정후어(出定後語) 
       인도죠시(印度蔵志) 팔종강요(八宗綱要) 
   상등 제 2급 
윤강(輪講) 본과(本科) 오국사(五国史) 만엽집(万葉集)1부터 20까지 
   전후기 
동  겸과(兼科) 중용(中庸) 주역(周易) 
   동 
독열(独閲)  제자맹순관한노장예의 유(諸子孟荀管韓老荘列ノ類) 신구양약서(新旧両約書) 
       석씨요람(釈氏要覧) 
   상급 제 1급 
각과온습(各科温習) 
   일과표(日課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소독(素読)       윤강(輪講)      휴식         강의(講義)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소독(素読)      설교강습(説教講習)   휴식       강의(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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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7시 30분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설교강습              강의    
본과 문회(文会) 2번째토요일  겸과 문회 4번째토요일 
겸제                  겸제  경의강록(経義講録) 
당일과제  가사(歌辞)    당일과제  시문(詩文)  
 
일본의 고전(古典), 국학자의 저작뿐만 아니라, 논어(論語), 장자사상(老荘思想), 그리고 기독교 

관련서적도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이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상세한 것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신도사무국의 설치가 신도교화의 태세를 빨리 정비할려고, 조직면에서도 
교의면에서도 형식을 갖추어 가려는 의도가, 그 근본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3. 교부성(教部省)시대의 정책이 교파의 활동에 가지는 의미 
교부성은 포교활동의 실시에 대응해서, 교도직(教導職)제도를 발촉하고 있었다. 이 

교도직제도의 도입은, 신도계에 조직적인 포교・교화체제를 촉진했다는 효과를 가진다. 교도직에 
반해, 교화의 테마로서 「십일겸제(十一兼題)」나 「십칠겸제(十七兼題)」가 나온 것은, 나중의 
교파신도 각파가 신도가 중시하는 교의는 무엇인가하는 것을 각각 체계화해 가는 데 있어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부성자체는 설립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낳아준 부모라 할 수 있는 
좌원(左院)으로부터도 버려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6). 렇지만, 신도교파체제의 성립에만 
화제를 제한한다면, 교부성시대의 시책은 그 후의 신도교파의 활동의 상황을 규정할 때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대교원(大教院)의 제도는, 신도 전체의 조직화를 촉진했다. 대교원은 신불합동포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였지만, 신불합동포교는 곧 좌절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도계 
내부에서의 합동포교가 촉진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조직을 만들면 신도의 포교가 
가능하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뜻밖에도 형성되었다. 
 ②교회대의(教会大意)는, 개개의 교파가 공인된 조직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법적 환경을 
만들었다. 교회대의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포교가 공인된 강사(講社)를 조직할 수 
있는가하는 기준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조직형성의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근대적인 신도교단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깊다. 
 ③교도직(教導職)제도는 관료적 색채가 짙은 것이긴 했지만, 교의를 정비하고, 교사제도를 
가다듬는 등의 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교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정의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루었다. 
신도사무국의 설치는, 신도계의 독자적인 포교체제를 촉진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신도계의 

교의적, 조직적인 면의 불통일적인 면을 부상시켰다. 신직들 사이에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이즈모다이사(出雲大社)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대항관계가 
뿌리깊게 있었다. 신도사무국이 설치되자, 제신(祭神)논쟁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신도계의 
내부대립은 심각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것은 제교분리(祭教分離)체제를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고, 개개 교파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신도계의 불통일된 모습이 드러나는 한편, 교파신도체제의 형성에 있어서도, 다른 면으로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1876 년(명치 9 년)의 구로즈미교(黒住教)와 
신토슈세이하(神道修成派)의 특립(特立)이다. 신도사무국, 나중에 신도본국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 양교파의 특립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양파(両派)는, 이미 막부말(幕末)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해 왔다. 특히 구로즈미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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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가까이 종교활동을 쌓아왔다. 교조인 구로즈미 무네타다(黒住宗忠)는 1850 년(嘉永 3 년)에 
사망하지만, 1810 년중반부터 포교가 시작되어, 교조가 죽은 뒤에도 각지에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막부말에는 10 만의 신자가 있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다. 1872 년에 대교원이 
개원되었을 때에는, 구로즈미교는 대교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같은 해 8 월 22 일에 
쿠로즈미강의조목(黒住講義條目)이 실행허가를 받고, 쿠로즈미강사가 (黒住講社)가 인가 
(認可)되었다. 쿠로즈미강사는 다음해 2 월 신궁교회부속이 되었지만, 그 후에 신궁숭경 
(神宮崇敬)의 강사(講社)만을 결집한다는 신궁측의 방침에 따라, 신궁교회부속을 해지시켰기 
때문에 대교원으로 복귀했다. 구로즈미교는, 구로즈미 무네타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교법을 가지고, 지도자층에는 이전의 무사계급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오이타현령(大分県令)이 된 모리시타 케이탄(森下景端)과 같이 정계(政界)와 통한 인물도 있었기 
때문에, 독립교파로 되는 조건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었다. 
 한편, 신토슈세이파(神道修成派)는, 닛타 쿠니테루(新田邦光)에 의해, 막부말이신기(幕末維新 
期)에 조직화가 시작되고, 구로즈미교보다는 역사가 짧다. 또 구로즈미교와는 달리, 고배형의 
조직이 주를 이루고, 지부의 교회에는 온타케강 (御嶽講)이라는 산악신앙계의 강사 (講社)도 
상당히 많이 편입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시점의 조직은 막부말의 제자층으로 
형성된 부분과, 온타케강 등 이질적인 부분과의 연합체였다. 그러나, 막부말에 무사였던 
쿠니테루(邦光)는 교부성시대에 신도계에도 인맥이 있었고, 교도직이 되어 대강의(大講義)의 
지위에 이르렸다. 1877 년 7 월에는 소교정(少教正)이 되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조직력과 이러한 
인맥이 어우러져, 최초기에 특립의 실현을 촉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교파의 특립은, 신도도 불교의 각종파와 같이 각각의 교의교설에 따라서 일파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였다. 신도계가 하나가 되어 
국민교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은 점차 변용되고, 각각의 체계였던 교리를 내세우는 교파에 
의한 포교활동의 방침으로 전환되어 간다. 
 또한, 여기에 특립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부가설명한다. 요시무라 타다아키(芳村忠明)는, 
「구(旧)제도의 신불도교종파 (神仏道教宗派)의 창립분합 (創立分合)에 대해서（상）(旧制度に於け
る神仏道教宗派の創立分合について（上）)」이라는 논문 속에서 「특립(特立)이란, 일정의 종파 
또는 교파에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생긴 것이 종파 또는 교파의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독립(独立)이란, 일정의 종파 또는 교파에 소속되고, 이 소할(所轄)을 분리 혹은 관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교파 또는 종파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있다(7）.그러면 이 이후, 각 교파의 허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 이용되었는가, 다음과 같다. 
①구로즈미교와 신토슈세이파는, 「별파차허(別派差許)」（교부성포달(教部省布達)） 
②진구교(神宮教), 이즈모타이샤교(出雲大社教), 후소교(扶桑教), 짓코교(実行教), 신토 타이세이교 
(神道大成教), 신슈교(神習教), 온타케교(御嶽教)는 「특립차허 (特立差許)」 （내무성달 
(内務省達)） 
③신리교(神理教), 미소기교(禊教)는 「분리독립(分離独立)」（내무성고시(内務省告示)） 
④곤코교(金光教), 텐리교(天理教)는 「일파독립(一派独立)」（내무성고시(内務省告示)） 
  
이상과 같다. 별파(別派), 특립(特立), 독립(独立)의 세 종류가 있다. 신도본국 즉「신도」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독립교파를 낳는 모체측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설명되는 것과 같이 성립의 시기를 둘러싼 토론의 한 요인이 되었다. 특립, 독립 
등에 관한 세세한 차이에 구애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일파로서 독립했다는 표현을 서도 
상관없을 듯하다. 
 구로즈미교와 신토슈세이파가 특립하고, 또 신도계가 제신(祭神)논쟁으로 협화(協和)되지 않는 
것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무렵, 종교성(宗教省)이였던 교부성은 1877년 1월에 폐지된다. 교부성 

 9



설치의 본래의 목적이였던, 신불합동(神仏合同)에 의한 기독교 대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불합동도 파탄되고, 신도계 내부의 균열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교부성의 
존재의의가 옅어지고, 그 대신 생긴 것이 내무성사사국(内務省社寺局)이다. 
 
4. 각교파의 일파독립과 신도본국 
 사사국(社寺局)시대에 들어가서 제신(祭神)논쟁은 다시 과열되지만, 도무지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는 칙재(勅裁)에 의한 결정을 보게 된다. 그 내용은 궁중에서 모셔지고 
있는 신령(神霊), 즉 천신지사(天神地祇), 현소(賢所), 황령전(皇霊殿)를 요배(遥拝)해야한다는 
것이였다. 이로 인해, 일단 제신논쟁는 결말이 났지만, 신도계의 불통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이후 포교의 정비를 꾀할 때에는 각각의 조직이 독자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882 년 1 월 24 일에 「이제부터 신관(神官)은 교도직과 겸하는 것을 폐지되고, 

장례의식에 관계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신관교도직(神官教導職)의 분리책 
(分離策)은 더욱더 이 흐름을 가속시켰다. 신관교도직의 분리로 인해 제교분리 (祭教分離)가 
구체화되었다.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신관과 교의의 포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법가(教法家)들의 이극 

(二極)분리가 진행되고, 후자의 그룹은 신도교파로서의 활동을 전개해가기 위한 책략을 
추구해간다. 이 속에서 각교파가 신도사무국으로부터 차례차례 독립해 나가고 이것이 신도본국의 
기능이라는 조건부를 만들게 된다. 

1882 년(明治 15 년)에는, 복수의 교파가 일제히 독립했다. 즉 같은해 5 월 15 일 
내무성달(内務省達) 을(乙)제 30 호에 의하면, 신토진구파(神道神宮派), 신토타이사파 (神道大社派), 
신토후소교(神道扶桑教), 신토짓코파(神道実行派), 신토타이세이파(神道大成派), 신토신슈파 
(神道神習派)의 여섯개의 파가 독립했다. 또, 온타케교(御嶽教)는  같은해 9 월 28 일에, 「종래의 
대교성 (大教正)의 히라야마 세이사이(平山省斎)가 결합한 타이세이(大成)교회로 합동된 온타케 
(御嶽教)교회에 대해서는 신토온타케파 (神道御嶽派)가 되어 독립하는 것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내무성달(内務省達) 을(乙)제 51 호로 인해, 다이세이파로부터 
독립했다. 또한, 온타케파를 포함한 7 파에 쿠로즈미파가 더해져서 8 파가 파명(派名)을 교명으로 
바꾸는 것을 내무성에 출원하고, 같은해 11 월 6 일에 허가를 받았다. 그 후에도 파명을 유지한 
것은 신토슈세이파뿐이며, 신토쿠로즈미파에서 구로즈미교, 신토타이샤파에서 다이샤교 
(大社教)라는 명칭변경은, 각각의 교파의 독립성으로의 주장이 나타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882 년 5 월에 6 파가 일제히 특립한 사정에 대해서, 신슈교(神習教)의 관장이였던 요시무라 
타다아키(芳村忠明)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도사무국에는 직할교회에 관한 규약이 
있고, 당시 진구교회(神宮教会), 이즈모타이샤교회(出雲大社教会), 혼쿄타이세이교회 (本教 
大成教会), 후소교회 (扶桑教会), 신슈교회(神習教会), 짓코교회 (実行教会)가 직할교회였다. 이 
중에서, 짓코교회 이외는 교장(教長)은 진구(神宮)나 간헤이샤 (官幣社)의 구지(宮司)였다. 즉, 
진구교회장인 타나카 요리츠네(田中頼庸)는 진구오구지 (神宮大宮司),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 
교회장인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는 이즈모타이샤구지(出雲大社宮司), 타이세이교회장인 
히라야마 세이사이(平山省斎)는 히카와신사구지(氷川神社宮司), 후소 (扶桑) 교회장인 시시노 
나카바(宍野半)는 센겐신사구지 (浅間神社宮司), 그리고 신슈교(神習教)회장인 요시무라 
마사모치(芳村正秉)는 다츠다신사구지 (竜田神社宮司)였다. 그들은 신관교도직의 겸보(兼補)을 
폐지한 내무성 을제 7 호에 의해, 어느 것 하나를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나카(田中)등 
5명은 신관을 그만두고 교파의 장이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6파가 일제히 특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파의 다양화가 급속이 진행되지만, 신도본국의 활동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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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무라(芳村)는 이때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교회 소속인 미소기샤(禊社), 온타케 (御嶽)교회 
등도 동시에 특립(特立)・ 독립(独立)의 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때는 직할 (直轄)교회 이외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교회나 강사(講社)가 소속(所属)・합동(合同) 
하고 있는 각 직할교회가 독립된 교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교파를 분립시키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였다. 
즉, 이 시기는 많은 단체가 일제히 교파로서 조직화되는 상황이 생겼지만, 만약에 작은 

단체까지 독립을 인정했다면, 신도본국이라는 조직의 존재의의는 한층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독립교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오늘날의 종교법인법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것이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 등을 통괄하는 신도본국적인  조직은 일정의 의의를 가졌다. 
그리하여  미소기교(禊教), 신리교(神理教), 곤코교(金光教), 텐리교(天理教) 등은 이 시점에서는 
신도본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멀지않아 순서대로 독립해 가게 된다. 
 어느정도 조직화가 된 교파는 독립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신도본국은 독립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교회를 한데 모으는 일만을 하는 조직이였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신도본국의 성립은 그러한 이른바 소극적인 집합 소대(所帯)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신도사무국 
이래의 교파로서의 체재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도사무본국은 1885 년(明治 15 년)말, 부하(部下)의 신도사무분국 및 직할교회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종래의 신도사무국 규칙, 조례 등의 구(旧)제도를 참작하고, 새롭게 신도교규 
(神道教規)를 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다음해 1 월 18 일에 인가되었다. 
초대관장(初代管長)으로는 이나바 마사쿠니(稲葉正邦)가 취임했다. 
나가토미(正邦)는 1834 년 (天保五年) 5 월 26 일에 이와시로(岩代)지방의 니혼 마츠 (二本松) 

번주(藩主)의 니와 나가토미(丹羽長富)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야마시로(山城)지방의 요도(淀)의 
번주인 이나바 마사요시(稲葉正誼)의 양자가 되어, 1848 년(嘉永元年)에 대를 이어 상속했다. 
막부말은 교토요시다이(京都所司代), 로죠(老中) 등을 근무하고, 명치유신후는 1869 년에 
요도번지사(淀藩知事)에 임명되었다. 무사(武士)의 엘리트층이였지만, 히라다(平田)파의 국학을 
배워가면서 신도계에 몸을 던지고, 교부성(教部省)에 임관되어, 1873 년에는  시즈오카현(静岡県) 
미시마신사구지(三島神社宮司)가 되었다. 교도직으로는 다이쿄세이(大教正)라는 최고위에 이르고 
있다. 명치초기의 종교행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고,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신불합동(神仏合同) 포교의 금지에 앞장서서, 산죠니시 스에토모(三條西季知), 타나카 
요리츠네(田中頼庸), 오토리 셋소(鴻雪爪), 히라야마 세이세이(平山省斎) 등과 계획을 세워 
신도사무국을 설립했던 것이다. 
신도본국은 신도사무국의 설립자의 한 사람인 이나바 마사쿠니(稲葉正邦)가 초대 관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국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조직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논의가 생긴 것은 이 일을 단순한 사무처리상의 개편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이 
일교파(一教派)의 편성으로 해야 할지, 라는 점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의 신토다이교는 신도사무국의 계보를 이어받은 것이고, 당초부터 

교파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 년 4 월에는 신토타이교는 창립 130 년 
기념대제를 거행하고 있다. 이것은 1875년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5 대 관장이였던 간자키 잇사쿠(神崎一作)에 의해 명확하게 표명된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간자키는 1875 년의 신도사무국의 창건이 신도교파의 효시라고 여기고 있다. 
신도사무국은 정부의 손에 의해 분리된 신도의 포교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찍이 대교원(大教院)에 
있었던 유지(有志)가 자치적 교단으로서 설립한 것이고, 불교 등에 대한 신도로서의 
독창단일(独創単一)의 교단이며, 교부성(教部省)의 직제(職制)속에 있는 소위 교파와는 다른 
것이라는 해석이다(8). 
간자키는 또, 신도본국은 단순히 교도직의 사무협의나 부하(部下)분국교회의 사무감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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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아니라, 유기체로서 자영(自営)활동을 하고, 포교능력을 갖춘 독립의 교단이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878년(明治 9년)에 쿠로즈미(黒住)・슈세이(修成) 양파가 별파독립한 때 그 
이후, 정부는 신도사무국을 두 교파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고, 통달(通牒)의 성명(宛名)도 「신도 
열 쿠로즈미 슈세이 양파」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9).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한다면, 신도사무국의 설치시점, 혹은 늦어도 구로즈미교, 

신토슈세이파가 특립한 때가 일교파로서의 출발점이고, 1875 년 혹은 1878 년이 교파로서의 
신도（본국）의 성립시기였던 것이 된다. 단, 신도사무국에는 관장은 없었다. 관장이 있게 된 
것은 1884 년이고, 교규(教規)가 정해진 것은 1888 년이였다. 따라서, 신도사무국이 해산하고, 
신도본국이 그 주요한 기능을 이어서 관장을 둔 시점, 즉 1874 년이 성립의 시기라는 견해도 
성립된다. 이 경우, 신도본국은 신도사무국의 많은 기능을 이어 받고 있지만, 교파로서의 성립은 
신도사무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된다. 
한편, 이것을 부정하고 「신도(神道)」는 교파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을 한 것이 

신슈교(神習教)의 2 대 관장인 요시무라 타다아키(芳村忠明)이다. 요시무라는 신도（본국）은 
교파로서 주무관청(主務官庁)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고, 교파신도의 열외로 
둬야한다는 뜻을 기술하고 있다(10). 그리고, 1874년에 내무향(内務卿)이 신도사무국에 관장을 두는 
것을 허가하고, 또 1888 년에 내무대신(内務大臣)이 신도교규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의 처분이라고 
하고 있다. 행정조치(行政処置) 그 자체를 비판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입장이다. 
요시무라의 의견은 법적인 조치(処置)의 과정의 타당성을 지극히 엄밀히 해석할려는 것이다. 

하지만, 관장이 있고 교규가 정해져 일파로서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법제상의 
관점으로 교파로서 인정하기 힘들다는 설은, 너무 형식적인 주장이고 신도본국은 교파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여기서 신도본국이 교파로서 성립하는 것이, 1875～34 년과 1942 년, 어느쪽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고, 나름대로 논의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대화 속의 교파신도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본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립 과정 그 자체가 주요한 
관심이 된다. 신토다이교(神道大教)는, 하나의 조직, 조직자의 리더쉽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종교행정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교파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조직이다. 단, 그것이 
종시수신(終始受身)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도사무국의 시점에서, 교화의 방침을 정해서 
교의나 활동방침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신도계에 나름대로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확실하며, 그것에 따른 상황 대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후의 종교법인법의 시대가 되어도, 신도다이교의 이념이나 조직면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설립의 이념도 신도사무국, 덧붙이면 대교선포(大教宣布)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3 조의 교칙, 즉 「1. 경신애국(敬神愛国)의 뜻을 지키는 일 2. 
천리인도(天理人道)를 확실하게 하는 일 3. 천황을 받들고 조정의 뜻을 존수(遵守)하는 일」는 
현재에도 중심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다. 조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비교적 소규모의 신도적 
교단의 통합이라는 기능이 계승되고 있다. 신도다이교의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32 도도부현(都道府県)에 167 지부가 존재한다. 동경이 가장 많은 19, 이어서 군마(群馬)가 18, 
아이치(愛知) 14의 순이다(11). 기에는 작은 포교소도 포함되어 있고, 제식(祭式)은 통일되어 있다고 
하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각 지부에 독립성이 있고 고배형이라는 특징이 지켜지고 있다. 
 신도다이교(神道大教)에 전형적으로 보이고, 또 교파신도의 조직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고배형의 조직원리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파신도만을 논할 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여 말해두고 싶다. 원래 신사와 교파가 미분화 된 상태였던 교부성시대부터  
신도사무국시대에 걸친 조직적 변용의 과정이 오늘날의 신도다이교의 조직의 실태에 직접적인 

 12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배형이라는 조직의 형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신사신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후의 신사본청을 봐도 독자의 
의례, 유래, 창설의 형태를 가지는 많은 신사를, 일정의 조직원리하에 정리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고배형이라는 이른바 대동단결적(大同団結的)인 조직형성은 민족종교로서 창창(創唱) 종교와는 
다른 역사를 걸어온 신도가, 사회적인 기능분화를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근대화 과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연적으로 생겼다는 조직론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을, 본고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신도사무국에서 신도본국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찾아냄으로 해서, 근대의 신도의 교단화의 문제를 신사신도를 포함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이 이해를 전제로 한 하나의 문제제기이다. 
 
 
 
주 
(1) 졸저(拙著)『교파신도의 형성(教派神道の形成)』1991, 弘文堂의 제 3장을 참조. 
(2) 전게서의 제 7장 참조. 
(3) 간자키 잇사쿠(神崎一作)는 1867년(慶応三年) 6월 20일 출생, 1938년(昭和十三年) 3월에 타계. 
아후리신사사가(阿夫利神社社家) 출신으로, 오야마(大山)분국생도 기숙에 들어가, 곤다 
나오스케(権田直助)를 선생님으로 삼고, 후에 철학관동양대학 및 국학원에서 배운다. 국학원을 
졸업후, 1896년에 신도본국에 들어가서 1925년(大正十四年)에 관장이 된다. 

(4)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 ・ 미야치 마사토(宮地正人) 교주(校注)『종교와 국가(宗教 と

国家)』岩波書店, 1988년에 수록되어 있는 「신교조직이야기(神教組織物語)」번각(翻刻)을 참조. 
(5)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편『신사취조유찬(社寺取調類纂)（神道 ・ 教化篇）』국학원대학일본 
연구소, 1990년 참조. 

(6) 사카모토 코레마루(阪本是丸)『국가신도형성과정의 연구(国家神道形成過程の研究)』岩波書店, 
1996년 참조. 

(7) 요시무라 타다아키(芳村忠明)「구제도에 있어서의 신불도교종파의 창립분합에 대해서 (상) 
(旧制度に於ける神仏道教宗派の創立分合について（上）)」『神道宗教』74, 1974. 

(8) 간자키 잇사쿠(神埼一作)『신도 60년사요(神道六十年史要)』宣揚社, 1934, 75페이지 참조. 
(9) 동, 90페이지 참조. 
(10) 요시무라 타다아키(芳村忠明) 『교파신도성립공문해소 (教派神道成立公文解疏)』 신습교 
대교청 (神習教大教庁)출판부. 

(11) 신토다이교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도도부현(都道府県)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홋카이도(北海道) 10 나가노(長野) 2
아오모리(青森) 6 기후(岐阜) 9
미야기(宮城) 2 시즈오카(静岡) 1
아키타(秋田) 1 아이치(愛知) 14
야마가타(山形) 6 미에(三重) 5
후쿠시마(福島) 1 쿄토(京都) 9
이바라기(茨城) 1 효고(兵庫) 7
도치기(栃木) 4 나라(奈良) 4
군마(群馬) 18 돗토리(鳥取) 6
사이타마(埼玉) 3 오카야마(岡山) 2

 13



치바(千葉) 8 히로시마(広島) 1
도쿄(東京) 19 고치(高知) 2
가나가와(神奈川) 8 후쿠오카(福岡) 3
니이가타(新潟) 1 오이타(大分) 7
후쿠야마(富山) 1 미야자키(宮崎) 3
야마나시(山梨) 2 가고시마(鹿児島) 1

（http://www.shinto-taikyo.org/index.htm   2005년 9월 25일확인） 
 
본고는 국학원대학 21 세기 COE 프로그램「신도와 일본문화의 국학적연구 발신의 

거점형성」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분이다.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igious groups of Shinto origin: the case of Shintō Taikyō 
신도다이교에 보이는 「신도」의 교단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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